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GS그룹, 브랜드 가치 강화 “박차”
GS칼텍스, 브랜드 인지도 90% 넘어 … 광고 강화에 이벤트도 추진

GS그룹이 계열사 CI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고 브랜드 가치제고 작업을 본격화한다.

GS그룹은 새로운 CI 도입 첫해인 2005년 브랜드 인지도 확보 및 친근감 형성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2006

년에 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GS칼텍스는 전국 3400여개의 주유소, 충전소를 포함해 본사와 여수공장, 전국 지사의 각종 사인물 및 탱크

로리 등 수송수단의 CI/RI 교체를 마무리했다.

GS칼텍스는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가 90%를 넘어 CI 교체 첫해에 브랜드 알

리기에 성공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미지 광고를 강화하고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본사 및 국내외 150개 이상의 건설현장 CI를 조기에 변경했으며 2006년 내실경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GS리테일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3-4월경 12억원을 투자해 편의점 GS25, GS수퍼마켓, 할인점 GS마트, 

백화점 GS스퀘어에서 대규모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GS25는 40여개의 베스트 상품을 선정해 고객들에게 증정하고 다양한 경품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GS스퀘어는 독일 월드컵을 연계한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고, GS수퍼마켓과 GS마트는 100% 당첨 경품행

사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쿠폰북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아울러 최근 GS25를 모방한 개인 편의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브랜드 침해 대응을 강화할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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